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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

을선것을볼수있다 안미희전시팀장이추천

하는 독일 히토슈타이얼 작가의 태양의 공장

이다 작품 감상에 앞서 가상현실 속으로 이끄

는 듯한 파란 직선으로 꾸며진 공간 구성이 호

응을받고있다 의인화된 4개프로그램을사살

하는 과정을 비디오게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

다 인간 사회는 태양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

제 아래 공장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정보 왜

곡을풍자하고있다

광주 출신 박인선 작가의 회화 작품 뿌리는

철거되는집들이줄에묶여크레인으로들어올

려진모습이다 월산동외갓집을작업실로사용

했던작가는재개발로인해사라지는풍경을작

품에 담고 있다 오래되고 낡은 가치는 사라져

야만하는지관람객에게묻고있다

영상 위주로 구성된 2전시실은 깜깜한 가운

데 편안하게 누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다 중국 쪼우 타우 작가가 출품한 파랑과 빨

강은 광저우 버려진 광산 태국 방콕 시위현장

에서 촬영한 작품이다 붉은 선으로 연결된 사

람들이순식간에녹색으로산화하는모습을통

해저항의역사에위안을준다

올해 눈(Noon) 예술상을 수상한 전소정 작

가는 예술하는 습관을 통해 불가능에 도전하

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에 비친 달을 잡

는다거나한손으로성냥개비를쌓는모습을감

상할수있다

3전시실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품 중 하나는

독일 출신 나타샤 사르드 하기기안이 설치한

Pssst 레오파드 2A7+이다 레고 블럭을전투

용 탱크 레오파드 2A7+와 동일한 면적으로

깔아놓으며 점점 군대식으로 변하는 현대사회

를 성찰하고 있다 비치된 헤드셋을 통해 작품

과같은주제로작곡된음악을들을수있다

하기기안 작가가 아쉬칸세파반드 작가와 함

께 작업한 탄소연극은 귀와 발걸음으로 감상

하는작품이다 전시장뒷편출입구에서이어폰

을받아공원으로연결된숲길을걸으며스마트

폰 QR코드로 다운받은 mp3파일을 들으면 된

다 인간 사회 발전을 가져온 화석 연료가 야기

한올기후변화에대해이야기한다

또다른 눈(Noon) 예술상 수상자러시아 안

톤 비도클은 30분 분량 영상작품 공산주의 혁

명은 태양이 일으켰다를 제작했다 레닌 고대

이집트인을 소재로 러시아 생물물리학자 알렉

산더치체브스키가주장한 태양운동이활발하

면사회격변이일어난다를표현했다

4전시실에 설치된 아이샤 술타나 작가의 회

화 무제시리즈는 아무 의미가없는 어두운 철

판처럼 보인다 하지만 종이에 흑연이라고 소

재를설명한명제표는작품을다시살펴보게만

든다 금속 특유의 광택까지 표현한 이 작품은

연약함과 견고함 기계 생산과 수작업에 대한

우리지각을시험한다

로렌스 아부 함단이 작업한 고무 도포 강철

작품도빼놓지말고봐야한다발사된총알이 0

01초이후지나가는구간에청색과녹색으로구

성된 판넬을놓아 속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

타인십대 2명을사살한사건이소재이며 실제

법정에서자료로쓰였던작품이다

입구에서는작품설명등을담은워크북을판매

(1000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수도있다문의 06260841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주 남은광주비엔날레이 작품은꼭보세요

로렌스아부함단의 고무도포강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청소년사살사건소재

광주가톨릭미술가회(회장 오창록 레

오나르도담당사제윤영남시몬신부)가

28일까지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

리현에서 33번째회원전을연다

프란치스코교황이올해를 자비의희

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전시 주제는 자

비로 정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전시 판

매 수익금 일부를 복지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전시는회원 24명이참여해작품

50여점을선보인다오창록회장은수묵

담채로그린 기다림만귀정 작품을출

품했다짙푸른소나무이파리를묵직하

면서도 정감있게 묘사했다 2009년 자

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용근회원은새들이창공을날아가는

비상 작품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달한

다 호남대예술대학장을역임한김재형

회원은 고통을 품은 영광에서 아기를

안고있는엄마를등장시키며신앙을표

현했다

그밖에 김왕현(동신대 산업디자인학

과 교수) 회원은 청동으로 제작한 엄마

야강변살자조각작품을전시한다

광주가톨릭미술가회는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톨릭

신앙을가진작가들이모여지난 1984년

창립했다 매년 꾸준히 정기전을 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아트마켓을 열어

판매수익금을 청소년노숙인들을 위해

기부했다문의 06238022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헌옷을소재로조각품을만드는이재

문작가가갤러리리채에서28일까지 헌

옷의표정그두번째 개인전을연다

이작가는버려진옷가지를자르고꿰

매 동물 사람 등 다양한 조형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미끼는체크무늬셔츠 점퍼지퍼등

을 활용해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다 눈

꺼풀까지세밀하게표현한점이눈에띈

다 청바지 등을 오려 만든 자책은 눈

을 가린 사람 형상이다 천을 기워 만든

몸통에티셔츠청치마를더해소녀임을

나타내고있다

작가는 갤러리 한켠에 작업실을 옮겨

놓은듯한 작가의 방을 꾸며 관람객과

소통을시도한다 전시기간매주금토

요일오후 14시사람들을치유하는콘

셉트로 의사가운을 입고 침묵으로 일관

하며작업하는퍼포먼스를펼친다

이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서울 KOSA space Gallery

최우수 신진작가상 수상 기념전 이후

이번이 두번째 개인전이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HOW FUN2 헌옷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다 문의 062412

0005 김용희기자 kimyh@

오창록작 기다림만귀정

광주가톨릭미술가회 33번째 회원전

28일까지갤러리현

헌옷의 표정

이재문개인전

미끼

28일까지갤러리리채

히토슈타이얼작 태양의공장

가상현실속의인화프로그램사살현대사회정보왜곡풍자

박인선작 뿌리

재개발의 풍경오래되고 낡은 가치는 왜 사라져야 하는가

2016광주비엔날레(11월6일까지)가 2주밖에남지않았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비엔날레는 37개국 101

작가(팀)가참여해현대미술작품 252점을전시하고있다최근비엔날레재

단은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GwangjuBiennale) 카드뉴

스를 통해 전시팀 추천작 18선을 게시했다 이를 토대로 놓치지 말아야할

작품을소개한다


